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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로부터 배운 교훈


저는 최근에 장동차 사고를 이르켰습니다. 자동차는 폐차 처리 되었으므로 사소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안전벨트와 에어백 덕분으로 크게 다치지는 않았습니다. 왼쪽 앞 타아어가 파열되어 중간 분리대를  들어 받았는데 순간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에어백이 작동되었고 에어백에서 나온 연기는 차내를 매꾸었습니다. 정신을 차려 눈을 떠보니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아, 내가 죽지는 않았구나”이었습니다. 동시에 인간의생명은 풍전등화 같아서 일순간에 꺼져 버릴 수 있다는 생각을 새롭게 했습니다.  불행중 다행으로 다른 차와 충돌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험처리가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사고로부터 얻은 첫번째의 교훈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안전수칙을 무시하지 말아야 한다는 각성이었습니다. 아직 2년도 되지 않은 비교적 새차이었지만 보통 이상으로 활동량이 많은 저는 이미 75,000마일을 주행했었습니다. 그 정도의 주행거리를 달렸으면 네개의  타이어를 다  갈았어야 옳았습니다. 사실 사고가 나기 30분 전에 오른쪽 앞타이어로부터 공기가 다 빠졌습니다. 그래서 근차의 타이어업소에 들려 새 타이어를 사서 끼었습니다. 타이어를 끼어준 업체에서는 앞 타이어를 두개 다 동시에 갈아끼어야 한다는 충고를 해주었습니다. 그래도 저희집 근처에서는 약간 더 싸게 살수 있기 때문에  한개만 갈아끼고 다시 고속도로에 진입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약간의 돈을 아끼다가 더 큰 피해를 입는 현상을 “허실경제”라고 합니다. 제가 “허실경제”의 좋은 표본이 되고 만 것입니다.  불상사는 적절한 시기까지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원리도 새롭게 알았습니다.


두번째 교훈은 매일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면서 “오늘이 나의 미지막 날일 수도 있다”는 마음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교훈이었습니다. 비행기 사고로 죽은 일본 승객이 마지막으로 가족에게 쓴 편지 쪽지나 동부의 탄광에 갇혀 사망한 광부들이 마지막으로 가족에게 쓴 편지는 단 한가지의 메세지이었습니다. 그 메세지는 “I love you.”이었습니다. 생을 마감 할때 가족에 대한 사랑이외에 뭐가 더 중요하겠습니까? 집을 나오면서 배우자와 자녀에게 “I love you.”를 말하지 않았다면 숨을 걷우면서 큰 후회가 될 것입니다. 제 아내는 이미 유명을 달리했지만 자녀들과 손자녀들에게 앞으로 더 자주 “I love you.” 라고 말해야겠다는  결심을 새롭개 했습니다.


세번째 교훈은 평소에 체력 단련을 해랴 할 중요성을 더욱 절실히 느낀 점이었습니다. 충격으로 인하여 오른 팔을 다쳤기 때문에 사고 이후2이주 이상을 까맣게 멍이 들고 부운 한쪽 팔을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몸 전체가 여기 저기 아팠지만 다음날  여섯시간의 강의도 할 수 있었던 것은 평소에 체력단련을 비교적 잘한 덕이었음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자동차가 폐차 처리가 되었지만 맡은 일과를 하루도 빼지 않고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비교적 심한 사고를 겪었지만 이정도의 피해만을 입은 것을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네 번째의 교훈은 보험회사와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다른 자동차가 관련된 사고가 아니었지만 자동차 값을 보함회사가 어떻게 산출해줄찌가 궁금했고 걱정도 되었습니다. 보험 처리직원을 만나기 위하여 집을 나서면서 까다로운 실갱이를 할 각오를 하고 떠났습니다. 무시를 받지 않기 위하여 정장을 했고 자동차의 불루북 가격도 컴퓨터로 조사를 했습니다. 만일에 보험회사의 직원이 자동차 값을 지나치게 낮게 산출을 하면 의료비도 청구하겠다는 협상카드도 마음속으로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협상의 필요도 없을 만큼 보험회사는  잘 처리해 주었습니다. 20대로 보이는 보험회사 직원은 친절하고 미소하는 태도로 제가 기대했던 액수보다 훨씬 높은 가격을 산출해서 즉석에서 수표를 써주는 것이었습니다. 우선 그렇게 젊은 직원에게 자동차 값을 산출해서 아무런 결제도 필요 없이 수표를 쓸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 그 보험회사로부터 저는 감명을 받았습니다. 기대 이상의 값을 받고 5분도 걸리지 않은 보험처리를 경험한 것입니다. 제가 그 보험회사의 20여년간 단골 고객이었고 제 실수로 지질은 사고는 이번이 처음이었던 점도 고려가 되었으리라고 믿습니다, 하여튼 이번 사고로 저는 좀더철이 든 것 같습니다.  끝  

